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2019)>을 통해 본

횡문근융해증

땀 뻘뻘 격한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평범한 인물 엄복동(정지훈 분)이 자전차(자전거) 한 대로 조선의 희망이 된 

이야기를 그린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전거를 접한 엄복동은 타고난 재능과 끝없는 노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다. 그러나 엄복동처럼 고강도 훈련을 지속하다보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짙어질 경우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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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훈련에 매진하는 <자전차왕 엄복동> 주인공,

횡문근융해증 조심해야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일

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벌인 자전거 대회에서 일본 선

수들을 제치고 우승한 자전거 선수 ‘엄복동’의 실화를 바

탕으로 한 작품이다.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농사 일과 물장수 일을 하

는 엄복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성으로 떠나고, 오직 

우승 상금을 얻으려고 일미상회 자전차 선수단에 가입

한다. 신인답지 않게 눈에 띄는 자전차 실력으로 일미상

회 사장인 ‘황재호(이범수 분)’의 눈에 띈다. 이후 엄복동

은 강도 높은 훈련을 버텨내며 자전차 대회에 참여할 2인

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발탁된다. 그는 처음 출전한 전조선

자전차대회에서 일본 대표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

로 우승을 거머쥔다. 

엄복동의 연전연승에 조선인들 사기가 높아지는 것을 경

계하던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자전차 실력자 ‘카츠라’(정

석원 분)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엄복동은 카츠라가 참여

한 자전차 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불태운다. 

엄복동처럼 고강도 훈련을 받다보면 관절과 근육에 무

리가 가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갑작

스러운 고강도의 근육 운동이나,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높이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횡

문근융해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환자 수 늘어,

신장 손상 예방 위해서는 빨리 병원 찾아야

횡문근은 신체를 움직이는 부위에 붙어있는 가로무늬 근

육이다.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평소 잘 사용하

지 않는 근육을 무리하게 쓸 경우,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

하면서 근육으로 공급돼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근

육은 에너지 결핍 상황에서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횡문근융해증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극심한 근육통이 나타난다.

   국소부위에 부종이 발생한다. 

   전신이 무기력해진다. 

   적갈색의 진한 소변을 본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운동 후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횡문근융해

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휴식에 신경 쓰는 것이 좋으며 증상을 느꼈다면 병

원을 찾아야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 후에 근육 운동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근육 세포의 막을 녹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운동을 피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전해질 보충이 가능한 스포츠음료 등을 

함께 마셔준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횡문근융해증, 이렇게 예방해요!

데, 이것이 지속되면 근육 세포막이 손상된다. 이때, 손상

된 세포막에서 미오글로빈, 칼륨, 인 등이 방출돼 체액으

로 유입되면서 신장이나 심장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

이 횡문근융해증이다. 특히 미오글로빈은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급성 세뇨관 괴사나 신부전증을 일으켜 혈

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많다. 그중 소변

색은 가장 뚜렷한 단서다. 미오글로빈과 칼륨 등이 섞이면

서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환경도 고려해

야 한다. 여름철과 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은 횡문근융해

증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 우리 몸은 42℃ 정도 되는 고

온에 오래 노출되면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이 억제되고 

근육 세포 막을 이루는 지질이 녹기 시작한다. 횡문근융

해증이 나타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인 셈이다. 따라서 고

온에서 운동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 

50

51

2020  AUGUST  VOL .388




